
쉘, 중국 셰일가스 개발에 “박차”
Sichuan에서 시추지역 물색 … 2020년 1000억입방미터 생산목표

쉘(Royal/Dutch Shell)이 중국에서 셰일가스(Shale Gas) 개발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리루샤 대변인은 “중국은 쉘과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셰일가스를 합작개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쉘과 CNPC는 Sichuan의 Fushun-Yongchuan에서 셰일가스를 탐사․개발․생산할 예정이다.

쉘의 CEO인 Peter Voser는 “2013년과 2014년은 셰일가스 시추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셰일가스 개발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 최적의 시추지역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5년에 셰일가스 65억입방미터, 2020년 1000억입방미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Peter Voser는 “일부에서 회의적인 반응도 있지만 중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셰일가스는 석유화학 원료인 에틸렌(Ethylene)을 저렴하게 추출할 수 있어 <미래의 에너지>로 기대되

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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